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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ffects of Akebia quinata (AQ) extract on alcohol- 

induced damage of liver, spleen and thymus in rats.

Method : Experimental animals were divided in to 4 groups; Normal group, Alcohol group, AQ50 group and AQ200 

group. All rats, except for Normal group, were fed 25 % ethanol for 55 days. During experimental period, Normal 

group and Alcohol group were administrated saline, and AQ50 group and AQ200 group were administrated AQ extract 

at dose of 50 and 200 ㎎/㎏/day, respectively. We measured organ weight, liver triglyceride contents, and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kaline phosphatase (ALP) and triglycerid levels in serum. 

Also, we conducted histomorphometry and histopathological observation of liver, spleen and thymus.

Results : AQ significantly decreased the level of AST, ALT and triglyceride in serum and the liver triglyceride contents 

induced by ethanol. Also, AQ significantly inhibited lipid droplets accumulation in hepatocytes. The decreased relative 

organ weight of spleen and thymus by ethanol were increased by AQ administration. In histopathological analysis of 

spleen, the rats administrated AQ 200 ㎎/㎏ presented significantly increased mean diameters of white pulps, numbers 

of white pulps and splenic thicknesses. The administration of 200 ㎎/㎏ AQ improved decreased lobular thickness and 

cortex thickness of thymus, which were decreased by ethanol. 

Conclusions : The results of present study indicated that AQ has an ameliorating effect for fatty degeneration of liver 

and damage of spleen and thym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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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허용적인 음주 문화로 인해 해롭게 음주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의 술을 월 1회 이상 폭음한 분율을 뜻하는 월간

폭음률은 2019년 기준 성인 전체 인구의 38.7%를 차지하며, 

주 2회 이상 폭음하는 고위험음주자의 비율 역시 12.6%에 달

한다1).

지속적인 음주는 지방간, 알콜성 간염, 간경화와 같은 간질

환을 유발하고2),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관상동맥질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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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3). 또한 알코올은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된 물질로서 알코올의 섭취가 구강암, 식

도암, 후두암, 유방암 등 각종 암의 발생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 역시 발표된 바 있다4.5). 그뿐만 아니라 음주는 알코올성 

정신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폭력, 자살, 사회적 붕괴 등의 2

차 폐해를 야기하기도 한다6).

이와 같이 과도한 음주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초

래하므로 국민질병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 4천 억 원에 달하는 것

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비만(6조 8천억 원)이나 흡연(7조 1천

억 원) 으로 인한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7).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음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약 1,400억 

달러에 이르러, 심장질환(960억 달러)이나 암(1,070억 달러)

보다도 중대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8). 

한의학에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酒傷

이라고 명칭한다9). 《東醫寶鑑》 雜病篇에 술은 大熱有毒한 性

質이 있어 과도하게 마시게 되면 술의 毒氣가 心과 腸胃를 상

하게 하고 神昏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0). 發汗과 利小

便이 酒傷의 기본 治法이 되며, 이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처방

으로 葛花解酲湯, 對金飮子, 酒蒸黃連丸 등을 꼽을 수 있다10). 

木通은 으름덩굴과(Lardizabalaceae)에 속한 낙엽 덩굴성 

관목인 으름덩굴 Akebia quinata (Houtt.) Decne의 木質莖

으로, 降火利尿消腫, 淸熱解毒, 通經下乳 등의 효능이 있는 

本草이다11). 본 연구는 木通의 利尿消腫 및 淸熱解毒의 효능에 

주목하고, 알코올의 투여로 간, 비장 및 가슴샘의 손상을 유도

한 동물모델에서의 木通추출믈의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시

되었다.          

Ⅱ. 방   법

1. 시료

본 실험에 사용된 木通 Akebia quinata (Houtt.) Decne은 

국내산으로 대원약업사(대구, 한국)에서 구입하였으며, 실험 전 

대구한의대학교 본초학교실에서의 감별을 거쳐 실험에 사용

되었다. 木通에 10배수의 증류수를 가하여 80 ℃에서 3시간 

추출하고 filter paper로 여과한 뒤, 감압농축과 동결건조를 

통해 완전히 건조하여 木通추출물의 분말을 제조하였다. 木通

추출물의 최종 수율은 10.27%였으며, 실험직전에 증류수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2.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된 수컷 Sprague Dawley Rat (SD rat)은 

ANIMAL.SLC(JAPAN)에서 구입하였고, 약 1주일간 물과 고

형사료(카질에그리퓨리나)를 충분히 공급하며 사육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육실은 온도 25 ± 2 ℃, 

습도 50 ± 5 %, 명암주기 12시간 (light-dark cycle) 주기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1주 간의 순화 후 실험동물을 무작위로 

각각 10마리씩 정상군, 알코올대조군, 木通추출물 50 ㎎/㎏ 

투여군, 木通추출물 200 ㎎/㎏ 투여군으로 나누었다. 정상군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는 고형사료와 함께 25% 알코올을 물 

대신 임의로 8주 간 섭취하게 하였다. 알코올의 급여와 함께 

정상군과 알콜대조군에는 생리식염수를, 木通추출물 50 ㎎/㎏ 

투여군과 200 ㎎/㎏ 투여군에는 木通추출물을 각각 50 ㎎/㎏

과 200 ㎎/㎏ 씩 매일 경구투여하였다. 

3. 장기의 상대중량 변화 측정

알코올 및 木通추출물 투여에 의한 장기의 중량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장기의 상대중량을 측정하였다. 체중은 알코올 급여 

직전과 알코올 투여 후 4주, 그리고 부검일에 각각 측정하였다. 

부검 시 간, 가슴샘, 비장 전체를 적출하여 절대 중량을 측정

하고, 각 동물 개체의 체중으로 나누어 장기의 상대중량 (% of 

body weight)을 산출하였다.

4. 혈액생화학적 검사

최종 부검 시 복대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한 뒤 3,000 rpm

에서 10분간의 원심분리를 통해 혈청을 분리하였다. 자동혈

액분석장치(Hemagen Analyst, Hemagen Diagnostic,MO, 

USA) 이용하여, 혈청 중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kaline phosphatase 

(ALP) 및 triglycerid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5. 간 조직 내 중성지방 함량 측정

부검 시 취한 SD rat의 간우엽을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homogenize 한 뒤, chloroform 과 methanol (2:1) 혼합용

액을 이용하여 지질 성분을 추출하였다12,13). 추출용액에 Zeolite 

(Sigma, MO, USA)를 첨가하여 인지질을 제거하고 질소로 

건조한 뒤, 1 ㎖ plasmanate에 용해시켜 kits (Kyowa Modex,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중성지방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6. 조직학적 분석

조직학적 분석을 위해 간, 비장 및 가슴샘 조직은 적출 즉시 

10 % 중성포르말린에 고정하였다. 이후 탈수와 투명을 거쳐 

및 파라핀 포매를 실시하였으며, 3~4 ㎛ 두께의 절편으로 제작

한 뒤 Hematoxylin & Eosin 염색을 실시하고 광학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 또한 조직자동영상분석장치(DMI-300 Image 

Processing;DMI, Korea)를 이용하여 10% 이상의 지방소적

(jipid droplets)을 함유한 간세포의 수 (cells/100 hepatocytes), 

간 실질 조직 ㎟당 지방소적이 차지하는 비율 (%/㎟ of hepatic 

parenchyma), 간세포 직경(μm/hepatocyte), 세로로 절단

한 가슴샘 소엽 전체 및 피질 부분의 두께(㎜/cross trimmed 

thymus), 세로로 절단한 비장 조직표본에서 정중부의 비장 

전체 두께(㎜/spleen), white pulp의 수(white pulp/ ㎟ of 

spleen) 및 백색수질의 직경(㎜/white pulps)을 측정하였다. 

7. 통계

실험의 모든 수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분산

동질성을 Levene test를 통해 검증하고 등분산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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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way ANOVA test와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LSD) test를, 비등분산인 경우에는 Kruskal-Wallis H test와 

Mann-Whitney U-test를 이용하여 군 간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통계처리는 SPSS (Release 14.0K, SPSS Inc., USA)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인정하였다.

Ⅱ. 결   과

1. 혈액생화학적 검사

알코올의 급여로 간기능 지표인 AST, ALT 및 ALP의 농도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혈청 중 triglyceride의 

농도 역시 알코올대조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木通추출물의 투여는 알코올로 인해 증가한 AST, ALT, ALP, triglyceride의 

혈청 농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이와 같은 효과는 농도의존적으로 관찰되었다(Table. 1). 

Groups
Parameters

AST (IU/L) ALT (IU/L) ALP (IU/L) triglyceride (㎎/㎗) 

Normal 76.00 ± 9.31 34.00 ± 3.23 209.70 ± 32.93 38.20 ± 12.35

Alcohol 163.00 ± 16.43* 90.80 ± 9.10* 386.30 ± 61.94* 151.30 ± 22.68*

AQ50 133.70 ± 20.27*,# 79.60 ± 8.45*,## 312.90 ± 68.88*,## 127.50 ± 15.36*,#

AQ200 116.50 ± 22.90*,# 72.30 ± 7.10*,# 308.00 ± 30.49*,# 114.80 ± 18.85*,#

Normal, normal control group ; Alcohol, alcohol control group; AQ50, 50 ㎎/㎏ of AQ treated group; AQ200, 200 ㎎/㎏ of AQ treated group.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LP; Alkaline phosphatas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10). *p < 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p < 0.01 and ##p < 0.05 as compared with alcohol group. 

Table 1. Biochemical parameters in serum

2. 간 조직 내 triglyceride 함량 분석

간 조직 내 triglyceride 함량을 분석한 결과, 알코올대조

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木通추출물 50 ㎎/㎏ 및 200 ㎎/㎏의 투여군은 알코올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된 triglyceride 함량을 나

타내었다 (Fig. 1).

Fig. 1. Liver triglyceride contents 
Normal, normal control group; Alcohol, alcohol control group; 
AQ50, 50 ㎎/㎏ of AQ treated group; AQ200, 200 ㎎/㎏ of AQ 
treated group.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10). *p < 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p < 0.01 and 
##p < 0.05 as compared with alcohol group. 

3. 간의 조직학적 분석

알코올로 유발된 간 손상에 대한 木通추출물의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간의 조직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2, Table 2). 

그 결과, 알코올대조군에서 간세포의 비대 및 세포 내 lipid 

droplet의 축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조직형태계측을 통해 

간세포의 평균 직경 및 10% 이상의 lipid droplet을 함유한 

간세포의 수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직 표본에서 lipid droplet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정상군

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木通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간 

조직 내 지방 축적이 농도의존적으로 유의하게 억제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Fig 2. Histopathological Observations of Liver. 
(A), Normal control group; (B), Alcohol control group; (C), 50 ㎎/㎏
of AQ treated group; (D), 200 ㎎/㎏ of AQ treated group. Arrows
indicated the diameters of hepatocytes measured. Scale bars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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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Liver histomorphometry

Mean diameters of hepatocytes
(㎛/cells) 

Numbers of hepatocytes occupied by 
over 10% lipid droplets 

(Numbers/100 hepatocytes)

Percentages of lipid droplets
occupied regions 

(%/㎟ of hepatic parenchyma) 

Normal 38.59 ± 3.77 5.00 ± 2.45 9.52 ± 4.47

Alcohol 68.93 ± 6.47* 51.30 ± 11.03* 51.56 ± 10.92*

AQ50 57.21 ± 6.72*, # 29.70 ± 10.36*, # 28.55 ± 11.22*, #

AQ200 55.09 ± 8.10*, # 24.60 ± 8.18*, # 28.20 ± 8.26*, #

Normal, normal control group; Alcohol, alcohol control group; AQ50, 50 ㎎/㎏ of AQ treated group; AQ200, 200 ㎎/㎏ of AQ treated 
group.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10). *p < 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p < 0.01 and ##p < 0.05 
as compared with alcohol group. 

Table 2. Histomorphometric analysis of liver

4. 비장 및 가슴샘의 상대중량 측정

비장 및 가슴샘의 무게를 측정하고 각각의 값을 체중으로 나누어 장기의 상대중량 값을 산출하였다 (Table. 3). 비장 및 가슴

샘의 상대중량은 알코올대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木通추출물 200 ㎎/㎏ 투여에 의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Groups
Relative organ weights (% of body weights) 

Spleen Thymus

Normal 0.164 ± 0.016 0.100 ± 0.014

Alcohol 0.143 ± 0.011* 0.075 ± 0.010*

AQ50 0.150 ± 0.018 0.078 ± 0.007*

AQ200 0.161 ± 0.013# 0.089 ± 0.007**, #

Normal, normal control group; Alcohol, alcohol control group; AQ50, 50 ㎎/㎏ of AQ treated group; AQ200, 200 ㎎/㎏ of AQ treated group.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10). *p < 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p < 0.01 and ##p < 0.05 as compared
with alcohol group. 

Table 2. Histomorphometric analysis of liver

5. 비장의 조직학적 분석

알코올 및 木通추출물의 비장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조직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3, Table. 4). 그 결과, 알코

올대조군에서 비장 조직 내 white pulp 수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white pulp의 직경 및 중심부위의 두께가 유의

하게 감소하는 등 위축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반면에 木通추

출물 투여군에서는 이와 같은 white pulp의 감소 및 위축성 

변화가 농도의존적으로 억제되었다.

Fig 3. Histopathological observations of spleen
(A, B), Normal control group; (C, D), Alcohol control group; (E, F),
50 ㎎/㎏ of AQ treated group; (G, H), 200 ㎎/㎏ of AQ treated 
group. W, White pulp; R, red pulps; A, central arteriole. Arrows 
indicated the white pulp diameters measured. Scale bars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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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Spleen histomorphometry

Splenic thicknesses
(㎜/central regions of 

crossly trimmed spleen)

Numbers of white pulps
(Number/ 100 ㎟ of splenic 

parenchyma) 

Mean diameters of white pulps 
(㎜/white pulps)

Normal 6.09 ± 0.27 25.20 ± 4.24 1.58 ± 0.14

Alcohol 4.40 ± 0.61* 9.70 ± 1.89* 0.80 ± 0.18*

AQ50 4.22 ± 0.43* 10.00 ± 2.45* 0.90 ± 0.18*

AQ200 5.25 ± 0.33*, # 17.50 ± 1.58*, # 1.27 ± 0.18*, #

Normal, normal control group; Alcohol, alcohol control group; AQ50, 50 ㎎/㎏ of AQ treated group; AQ200, 200 ㎎/㎏ of AQ treated 
group.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10). *p < 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p < 0.01 and ##p < 0.05 as 
compared with alcohol group. 

Table 4. Histomorphometric analysis of spleen

6. 가슴샘의 조직학적 분석

조직학적 분석 결과 알코올대조군에서 가슴샘 피질의 위축성 

변화가 관찰되었고, 형태계측을 통해 소엽 및 피질의 두께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木通추출물 200 ㎎/㎏ 투여군에서는 알코올 대조군에 비해 

소엽 및 피질 두께의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Fig 4. Histopathological observations of thymus
(A, B), Normal control group; (C, D), Alcohol control group; (E, F), 
50 ㎎/㎏ of AQ treated group; (G, H), 200 ㎎/㎏ of AQ treated 
group. W, White pulp; R, red pulps; A, central arteriole. Arrows 
indicated the total or cortex thicknesses. Scale bars = 80 ㎛.

Groups

Thymus histomorphometry

Lobular thicknesses
(㎜/lobes)

Cortex thicknesses
(㎜/lobes)

Normal 4.94 ± 0.50 2.89 ± 0.26

Alcohol 2.36 ± 0.64* 1.36 ± 0.38*

AQ50 2.23 ± 0.22* 1.27 ± 0.20*

AQ200 3.48 ± 0.53*, # 2.21 ± 0.34*, # 

Normal, normal control group; Alcohol, alcohol control group; AQ50,
50 ㎎/㎏ of AQ treated group; AQ200, 200 ㎎/㎏ of AQ treated 
group.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10).
*p < 0.01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p < 0.01 and ##p < 0.05
as compared with alcohol group. 

Table 5. Histomorphometric analysis of thymus

Ⅲ. 고   찰

적당한 음주는 긴장감 해소 및 기분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

으나, 과도하고 지속적인 음주는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알코올의 섭취가 암,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만성췌장염, 알코올성 다발신경증 등 각종 다양한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건강에 대한 음주의 

위험성을 살펴볼 수 있다7). 

한의학에서도 일찌감치 과도한 음주를 病因 중 하나로 지적

해왔다. 《東醫寶鑑》에 술은 五穀의 津液이므로 적당히 마시면 

辟風寒, 通血脈한 성질로 사람을 이롭게 할 수도 있으나, 과도

하게 마시면 氣逆하게 하고 腸胃를 상하게 할 뿐 아니라 神昏

錯謬을 유발하며 수명을 짧게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해 발생한 병증을 酒傷이라고 하며 發汗과 利

小便 등의 방법으로 去濕하는 것이 酒傷의 기본 治法이 된다.10) 

木通은 性은 寒하고 味는 苦하며 無毒하고, 心, 小腸, 膀胱

經으로 歸經하는 本草이다. 降火利尿消腫하는 효능이 있어 熱

淋, 血淋, 赤濁, 濕毒水腫, 癃閉, 濕脚氣, 口舌生瘡, 心煩尿赤을 

치료하고, 通經下乳하는 효능으로 閉經, 乳汁不通 등을 치료

한다. 또한 淸熱解毒하므로 濕瘡, 癤病, 咽喉腫痛에 사용할 

수 있고 活血通痺하여 熱痺를 치료할 수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木通의 利尿하고 淸熱解毒하는 효능에 주목

하고, 음주로 인한 간, 비장 및 가슴샘의 영향에 대한 木通추

출물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험에는 SD rat에 

8주 동안 물 대신 25% 알코올을 급여하여 지속적인 음주를 

유도한 동물 모델을 사용하였다.

간에서 알코올이 대사되는 과정 중 과산화물 음이온(O2-), 

히드록실 라디칼(OH-), 과산화수소(H2O2) 등의 free radical

이 생성되는데, 그 결과 산화스트레스로 인한 간 손상이 발생

하게 된다14,15). 실험 결과, 알코올의 급여에 의해 간 손상의 

지표인 혈중 AST, ALT 및 ALP의 농도가 정상군에 비해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木通추출물은 간 손상 지표들의 상승을 

농도의존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알코올의 만성적인 섭취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의 지방

대사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간세포 내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어 

지방간이 발생하게 된다16). 본 실험 결과, 알코올에 의해 혈중 

triglyceride 농도와 간 조직 내 triglyceride 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조직병리학적 분석을 통해 간세포 내 li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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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let이 정상군에 비해 과도하게 축적되고, 간세포의 평균 

직경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木通추출물은 혈액 및 간 

조직 내 triglyceride의 증가를 농도의존적으로 억제하였으며, 

간세포의 비대 및 lipid droplet의 축적 역시 유의하게 억제하

는 결과를 보였다.

가슴샘은 T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17,18) 

비장은 혈액의 항원을 제거하므로19,20), 가슴샘과 비장은 인체

의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꼽힌다. 체내로 흡수된 

알코올은 비장과 가슴샘 세포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T cell의 

증식 및 B cell에서의 항체 생성을 억제하는데21-25), 이는 면역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여 감염성 질환 및 발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26-28). 비장 및 가슴샘의 중량 감소는 면역억제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29), 실험 결과 

알코올에 의해 비장 및 가슴샘의 상대중량이 정상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직의 형태학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알코올에 의해 다량의 림프구가 존재하는 

비장의 white pulp의 감소 및 위축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가슴샘의 소엽 및 피질의 두께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

되었다. 반면, 이와 같은 비장 및 가슴샘의 중량감소 및 위축성 

변화는 木通추출물 200 mg/kg의 투여에 의해 유의하게 개선

되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통해 木通추출물은 간 지방병증 및 비

장과 가슴샘의 위축성 변화를 개선하는 등 알코올로 인한 간, 

비장, 가슴샘의 손상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8주간의 알코올 급여로 간, 비장 및 가슴샘의 

손상을 유도한 동물모델에 木通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혈액 생화학적 검사 결과, 木通추출물은 알코올에 의해 

증가된 혈중 AST, ALT, ALP의 농도를 유의하게 억제

하였으며, 혈액 및 조직 내의 triglyceride 증가 역시 농

도의존적으로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2. 간 조직의 형태학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10% 이상의 

lipid droplet을 함유한 간세포의 수가 알코올대조군에 

비해 木通추출물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lipid 

droplet이 차지하는 비율과 간세포 평균 직경 역시 木

通추출물 투여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3. 장기의 중량 변화를 살펴본 결과, 알코올에 의해 감소한 

비장 및 가슴샘의 상대중량이 木通추출물 200 ㎎/㎏ 투

여에 의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비장의 조직형태학적 분석 결과, 알코올에 의해 감소된 

중심 부위의 두께와 white pulp의 수 및 직경이 木通추

출물 200 ㎎/㎏ 투여에 의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5. 가슴샘의 조직형태학적 분석 결과 소엽의 전체 두께와 

피질의 두께가 알코올 대조군에 비하여 木通추출물 200 

㎎/㎏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木通은 알코올로 인한 간의 지

방병증 및 비장과 가슴샘의 위축성 변화 개선에 유효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木通의 작

용기전을 규명한다면 음주로 인한 손상을 개선하는 기능성소

재로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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